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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TEVE

COQUITLAM COUNCIL

RE-ELECT

Authorized by Pauline Yee, Financial Agent for the Re-Elect Steve Kim Campaign - FA@stevekim4council.ca

Building Community. Proven Leadership.

Learn more at:

@SteveKimBC

SteveKim4Council.ca

On Oct. 17th, vote: 

T.604.421.2804 한남슈퍼  3층 310호
진료시간: 월~금 9:30am - 6pm 토 9:30am - 4pm

www.hanadentalgroup.com임플란트, 교정은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교정 뼈이식 사랑니발치 잇몸치료 

   외래교수 역임

김영복  원장

▶  교정진료 only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교정과 레지던트 졸업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임정환  원장

▶  임플란트, 사랑니, 신경치료
● 뉴욕대학교 (NYU) 졸업
● 피츠버그 치과대학 졸업
● UBC 치과 대학 외래교수

이신행  원장

▶  신경치료, 보철, 소아치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한국 통합치의학 전문의
● AIC 임플란트 course 수료

임신영  원장

▶  임플란트, 잇몸치료, 틀니
● 서울대 치과대학
● UBC 치과대학 졸업

CDCP 캐나다 치과 
보험 등록 병원

서울대 치대, 미국, 캐나다 치대를 졸업한 치과 의사들이 총 100여년의 지혜와 경험으로 진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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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언제나, 투어클릭!

당신의�다음�여행, 투어클릭과�함께!
20년 이상 전문 노하우로 믿을 수 있는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세계가�사랑하는�가을, 단풍의�절정!

캐나다�동부�단풍�여행 서유럽�여행
낭만�가득한�유럽, 인생�버킷리스트!

한국�건강�검진     
내�몸을�위한�최고의�선택 여행도�골프도�한번에!

골프�여행  

▪ 나이아가라  · 퀘벡 · 몬트리올 
▪ 오타와 · 토론토 · 천섬 · 킹스턴
▪ 알곤퀸 · 로렌시안�등�완벽�일주

▪ 프랑스 / 스위스 / 이탈리아 / 독일
▪ 스페인 / 포르투갈 / 스위스
▪ 이탈리아 / 영국 / 독일�등
▪ 전문�인솔자�동행 & 현지인�여행

▪ 믿을�수�있는�지인병원�건강검진
▪ 한국�방문�일정과�함께�예약�가능 
▪ 프리미엄�검진상담 · 예약  안내

▪ 하와이 · 캘리포니아 · 밴쿠버
▪ 휘슬러 · 팜스프스 · 토론토�등
▪ 해외�골프�및�맞춤�패키지

최저가 

C$ 869~
최저가 

U$ 2,249~
최저가 

C$ 500~
최저가 

C$3,200~

미국�동부�여행    
역사와�문화가�살아�숨쉬는�미국�동부�여행�핵심!

미국�서부�여행       
대자연과�도시가�아우러진�미국�서부�베스트�코스!

      입장권 & 액티비티
여행을�더�특별하게! 인기�입장권을�한�번에! 

뉴욕 · 나이아가라 · 보스턴 · 워싱턴D.C. · 필라델피아 · 볼티모아 · 아울렛 로스엔젤레스 · 라스베이거스 · 그랜드캐년 · 샌프란시스코 · 요세미티 · 아울렛

· 뉴욕�시내�주요�명소�완전�정보

· 나이아가라�폭포�집중�투어 · 쇼핑 & 아울렛�자유시간�포함 

· 미�동부�역사�도시�완벽�일주 · 핵심�관광지�가이드�동행

· 그랜드캐년, 요세미티�등�대자연�감동

· LA / 샌프란시스코�핵심�관광 

· 라스베이거스�자유시간�포함

· 쇼핑 & 아울렛�자유시간�포함

최저가 

U$ 1,499~
최저가 

U$ 1,599~ 기타�인기�입장권 & 액티비티�다수�보유!

부차트�가든
C$ �� 

씨�투�스카이�곤돌라
C$ �� 

캐필라노�서스펜션�브리지
C$ �� 

치훌리�가든�앤�글라스
C$ �� 

그라우스�마운틴�곤돌라 
C$ �� 

골든�스카이�브리지
C$ �� 

20년�이상
안전한�운영

누적�고객
��,���+
감동의�후기

재구매율
90% 이상

맞춤�상담으로
꿈꾸던�여행을�현실로!

웹사이트

www.tourclick.ca
여행�문의

�-���-���-���� (Toll Free)

카카오톡�친구�추가
@Tour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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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BCA, “더 나은 버나비” 승부수

2026 선거 공약 발표

11 | 밴쿠버 한인 개발자·디자이너 100여 명, 

AI 시대의 ‘실질적 변화’ 논의

12 | 오픈AI, 청소년용 ‘챗GPT 포 틴스’ 출시

학습 지원과 안전 기능 강화

13 | 메타, ‘아동 뇌 반응 연구해 이용 시간 늘렸다’ 의혹

15 | 밴쿠버삼성교회, 장학생 15명에 장학금 3만 달러 수여

16 | “등록금·월세만 준비했다간 낭패”

대학생 지갑 노리는 ‘숨은 지출’

18 | 2027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모집

19 | 밴쿠버한인노인회, 자선단체 등록번호

승인 계기로 건강교육 확대

21 | 해외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신고하세요

22 | 기고 | 휴가

23 | 캐나다총연, 캘거리·몬트리올서 

‘2026 멘토링 컨퍼런스’ 개최

23 | 이광석 총영사, 코퀴틀람 교육청 방문...한인 학생 지원 당부

타운동정

빠르고 정확한 이슈&엔터테인먼트, 신선하고 세련된 패션&뷰티, 늘 관심있는 교육&건강 그리고 재테크 
등 여러분께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밴쿠버 교육신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밴쿠버 교육신문은 밴쿠버 한인커뮤니티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자녀의 교육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웹사이트      vancouveredupost.ca

밴쿠버교육신문 웹사이트에 방문해주세요!!WELCOMEWELCOMEWWEELLCCOOMMEE
투데이즈머니저널 TODAY’S MONEY JOURNAL (경제)

캐나다익스프레스 CANADA EXPRESS NEWS (시사)

밴쿠버교육신문 VANCOUVER EDUCATION POST (교육,커뮤니티)

부동산캐나다 BUDONGSAN CANADA (부동산)

교차로 밴쿠버 KYOCHARO NEWS(정보)

Publisher

Editor

Digital

Reporter

MKT& Ad

Designer

JIN SHIN

JI EUN LEE

SABIO PARK

EUN K LIM

SHAWN YOON

JANE PARK

www.todaysmoney.ca
todaysmoney@hotmail.com

604-317-1359
206-1046 Austin ave., Coquitlam BC V3K 3P3

10p 21p

제18회 한·카 문학제 개최
l 일시: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l 장소: 본조 레크리에이션 콤플렉스 센터 멀티 퍼포즈 룸1 (6550 

Bonsor Ave, Burnaby BC)

l 주제: “캐나다 대 작가, 마가렛 엣우드”의 시詩 세계

l 낭송시 작품: 친애하는 이들에게(Dearly), 어느 순간(The 

Moment), 세이렌의 노래(Siren Song),

소금의 영상(Photographs of Salt), 거주(Habitation), 이것은 내 

사진(This is a Photograph of Me)

l 낭송인: 캐나다 현지 작가 및 초청인사(영어)/한국문협 회원 및 

청소년(한글)

l 특별공연: 테너 김유신, 바이얼린 연주 류소연

l 참가대상: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메트로밴쿠버 거주자(선

착순 50명)

l 참가비: 무료

l 기타

- 청소년 등 차세대와 기성세대 동반참석 환영

- 등록 문의: 캐나다 한국문협 ☎ (604) 435-7913, Email: 

kwac2009@gmail.com

또는 http://cafe.daum.net/KWA-CANADA 참조

2026년 하반기 늘푸른 장년대학 개강
l 일시 및 기간: 9월 9일(수) ~11월 26일(목) 과목별 주 2시간 

8-10회 이내

l 과목 및 일정: ①스마트폰강좌 (월,화 오전 10시 30분-12시/강

사 임정란/9월 14일 개강), ② 중급병원영어 1 (월 오후 2시-3시 

30분/강사 이원배/9월 21일 개강), ③ 늘푸른 탁구교실(화 오전 

10시 30분-12시/강사 정대민/9월 22일 개강) ④ 건강생활체조

(화 오후 1시-2시/강사 강샘/9월 22일 개강) ⑤ 라인댄스 (화요

일 오후 3시 30분-5시/강사 줄리아김/9월 22일 개강), ⑥ 컴퓨터

교실 (수 오전 10시 30분-12시/강사 김한결/9월 23일 개강) ⑦ 

한국민요교실 (오후 1시-2시/강사 조경자/9월 23일 개강), ⑧ 캘

리그라피 (수요일 오후 2시 30분-4시/아이린박/9월 9일 개강)

⑨ 늘푸른 노래교실 (목 오후 12시 30분-2시 30분/강사 안젤리

나 박/10월 8일 개강), ⑩ 시니어 영어 리딩클럽 (목 오전 10시 

30분-12시/9월 24일 개강)

l 대상 및 인원: 연회비($30) 납부자, 선착순 10명-30명. 단 탁구

교실 별도 수강료 $30 있음

l 장소:스마트폰강좌(BNH 브렌트우드 리소스 센터/2055 Rosser 

Ave, Burnaby), 탁구교실(서울탁구장/#200-155 Schoolhouse 

St. Coquitlam), 건강생활체조, 늘푸른 노래교실(엔벌리 센

터 /9912 Lawheed Hwy Burnaby), 캘리그라피 (Edmonds 

Neighbourhood Resource Centre 208호/ 7355 Canada Way 

Burnaby ),컴퓨터교실(BC 한인 실업인협회 세미나 룸/Arbroath 

St Burnaby), 중급병원영어 1 (온라인 강좌/Zoom workplace)

l 문의 및 수강신청: 및 전화 604-435-7913/이메일 kessc2013@

gmail.com. 늘푸른 장년회 카페(http://cafe.daum.net/KESSC) 

참조

말벗 길벗
한번뿐인 인생길에 서로 믿고 의지 할수 있는 이성 친구를  만나 

보세요 (50대,60대,70대)

익명보장. 편안함

연락처:778 872 7080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송성란 라인댄스
9월4일부터 가을학기가 새롭게 시작 됩니다

가입을 기다리셨던분들께 조인하실 기회가 됨을 기쁘게 생각합

니다

(라틴,모던,재즈,스윙 등의 댄스를 파트너 없이 라인 댄스로 즐겁

게 운동합니다)

[매주 금요일]

* 초급 : 2시~3시10분

(쉬운 스텝으로 즐겁게 운동)

*초중급 : 3시20분~4시30분

(다양한 스텝으로 재밌게 운동)

* 회비 30불 (월 4주)

장소 : 9887 Cameron Street, Burnaby 

(교회 뒤쪽 주차장에 출입구 있습니다)

*라인댄스 일반 및 시니어 1급 자격증 및 건강지도사 자격증 소

지,티칭경력 10년 이상

전화: 604-652-0726

해도 해도 안 되던 영어, ‘한글처럼’ 말하고 읽고 쓰
기! 무료 공개강의
영어는 사실 한글보다 훨씬 쉽고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한

글 표현력만큼 영어도 자연스럽게 한글을 쓰는 감각 그대로, 쉽고 

직관적으로 말하고 읽고 쓰는 원리. 공부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 일정: 9월 30일(목) 오전 10:00-12:30

▶ 조구동 박사 (영문학/ 신학박사)

▶ 전화/문자: 604-838-3467

▶ 카카오톡: clc911

▶ 장소: CLC교육센터 (#205-1001 Austin Ave. Coquitlam)

 * 신학 및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 밀알 토요 사랑의교실 ]
* 일시: 9월 26일 (토) 10:00am

* 장소: 밀알 사랑의교실 (15964 88 Ave, Surrey)

[ 밴쿠버밀알25주년 밀알의밤 ]
* 일시: 11월 14일 (토) 7:00pm (도어오픈 6:40pm)

* 장소: 밴쿠버순복음교회 (3905 Norland Ave, Burnaby)

아름다운 노래교실 가을 학기 개강
* 일시: 2026년 8월 11일(화)

* 장소: 9887Cameron st. Burnaby

     ( St. Stephen 교회)

* 대상: 노래 잘하기 원하는 누구나.

* 교재: 예술가곡, 가요, 팝송, 성가,...등

* 회비는 없고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 함

* 전공하신 분이 오랜 경력으로 성악의 기초

   발성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잘 지도해드립니다.

* 연락처:  236-330-9097(총무:채석환)

                604 -790-8291(강사:이삼성). 

[  CONTENTS ]

 단신소식 게재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메일주소: ULADYNEWS@GMAIL.COM 으로

타운동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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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 “더 나은 버나비” 승부수

2026 선거 공약 발표
2030년까지 신규주택 1,000호 착공… 주거 부담 완화 추진

버나비 병원 2단계 정상화·낮은 재산세·공공서비스 강화

리아 박 및 시의원 8명·교육위원 7명 출마

글 이지은 기자

허가와 라이선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경제성장·회복력 특별위원회가 마

련한 17개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

다. 상점과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는 활

기찬 상업 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Brentwood 지역 
신규 학교 건립 추진

교육 분야에서는 버나비의 인구와 학

생 수 증가에 맞춰 학교 건설을 확대하

는 방안이 제시됐다.

BCA는 주정부에 현재 학생 수뿐 아

니라 향후 예상되는 학생 증가까지 

반영해 학교를 건설하도록 요구하

고, Brentwood West, Bainbridge 

Village, Brentwood East의 신규 학

교 건립과 Cameron 및 Maywood 학

교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학생 

안전 및 괴롭힘 방지 정책 유지도 공약

에 포함됐다.

Paul Kwon BCA 교육위원 후보는 버

나비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건설하고 교직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

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이 있도록 

공원 부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

다. 기존 공원에는 나무와 벤치, 운동시

설, 화장실,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추

가한다는 방침이다.

버나비 병원 2단계 사업 재추진 요구

지역의 주요  현안인 버나 비 병원

(Burnaby Hospital) 2단계 사업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BCA는 주정부에 병

원 2단계 사업을 다시 확약하고 구체적

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병상 확충과 암센터 등

이 포함된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까지 신규 임대주택 
1천호 착공 목표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Burnaby 

Housing Authority를 통해 2030년까

지 최소 1,000호의 신규 임대주택 착공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및 코옵(co-op)과 협력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 소유 토지를 활용해 

가족을 위한 주택 건설을 앞당기는 방

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인

일이 더 많다)’라는 제목의 공약에서 △

공공서비스 강화 △생활비 부담 완화

와 버나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교육 강화를 3대 핵심 방향으로 제

시했다.

무부채 재정·낮은 재산세 유지

BCA는 버나비시의 부채가 없는 재정 기

조를 계속 유지하고, 재산세를 메트로 밴

쿠버 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리아 박(Rea Park) BCA 시의

원 후보는 버나비가 그동안 부채 없는 

시 재정과 낮은 재산세, 공공서비스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

존 성과를 토대로 주민 서비스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CA는 공원·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주

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

자를 이어가는 한편, 모든 가정에서 걸

버나비 시민협회(Burnaby Citizens 

Association·BCA)가 오는 10월 17일 치

러지는 2026년 버나비 지방선거를 앞두

고 주택 공급 확대와 낮은 재산세 유지, 

버나비 병원 2단계 사업 추진, 학교 신

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 공약을 발

표했다.  

BCA는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8

명과 교육위원 후보 7명 등 모두 15명

의 후보를 내세웠다. BCA 공식 후보 명

단에는 시의원 후보로 Ryan Erwin, 

Joe Keithley, Cindy Lee, Rea Park, 

Maita Santiago, Kiran Singh, Daniel 

Tetrault, James Wang이 올라 있다. 

교육위원 후보는 Stephen Andrada, 

Hillary Bergshoeff, Bill Brassington, 

Paul  Kwon, Jen Mezei, Kr ist in 

Schnider, Colin Zuo다. 2026년 버나비 

지방선거 본투표는 10월 17일 토요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10월 3일, 7일, 10

일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시장 1명과 시

의원 8명, 교육위원 7명을 선출한다.

BCA는 이번 공약을 통해 시의회와 교

육위원회가 연계해 주택·공공시설·학교·

지역경제 문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

상을 제시했다.

BCA는 ‘Much Accomplished, More 

to Do(지금까지 많은 성과, 앞으로 할 

리아 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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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회째를 맞은 KDD 테크 콘퍼런

스를 계기로 KDD는 정기 모임과 온라

인 모임, 멘토링 및 멤버십을 확대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을 나눴다.

주최 측이 공개한 체크인 참가자 설문

에서는 20~30대가 82.1%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자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용 담당자의 눈에 띄는 링크드인 프로

필 작성법을 다뤘다. 이동구 그린하우

스 소프트웨어 선임 데이터 엔지니어는 

채용 시스템을 고려한 이력서 작성법을 

소개했다. 워크숍 뒤에는 참가자들이 취

업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

됐다.

오후 행사는 이광석 주밴쿠버 대한민

국 총영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이

진무 UBC 교수가 생성형 AI와 멀티모

달 분석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발표

했다. 

정채상 이음테크 창업자는 기술 변

화 속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얻은 경험

과 교훈을 공유했다. 연사들은 질의

응답과 패널 토크에서 AI 시대 현업의 

변화와 고민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

밴쿠버 한인 개발자·디자이너 커뮤

니티 KDD(Korean Developers & 

Designers)가 8월 29일 UBC 롭슨스퀘

어에서 ‘2026 KDD 테크 콘퍼런스’를 개

최했다.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약 100명이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AI 시대의 임팩트: 불확실

성을 넘어, 다음을 만들다’였다. 참가자

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제품과 기업, 일하

는 방식, 개인의 경력에 어떤 변화를 가

져오는지 살펴봤다.

오전에는 직장인과 학생·취업준비생을 

위한 워크숍이 각각 진행됐다. 김민경 

더웨이컴퍼니 대표는 자신을 짧고 효과

적으로 소개하는 방법과 네트워킹 전략

을, 이정은 캘거리시 인사 컨설턴트는 채

밴쿠버 한인 개발자·디자이너 100여 명, 
AI 시대의 ‘실질적 변화’ 논의

제6회 KDD 테크 콘퍼런스 UBC 롭슨스퀘어서 성료…취업 워크숍부터 생성형 AI 강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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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시간’을 설정하고, 음성 기능·메모

리·이미지 생성 기능 등의 사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 기능이 자

녀의 대화를 열람하는 권한을 주는 것

은 아니다. 오픈AI는 제한적인 안전 알

림 상황에서만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전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특히 주목받

는다. 오픈AI는 연결된 청소년 계정에서 

자해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호

가 감지되면 훈련받은 담당자가 상황

을 검토하고, 급박한 위험 징후가 있다

고 판단될 때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능은 AI가 상

담사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를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는 ‘학습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설정은 챗GPT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기능과는 구분된다.  

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오픈AI는 청소

년 계정에서 민감하거나 해로울 수 있

는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대화 

도중 휴식을 권하거나 챗GPT가 AI 도

구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알림을 제공한

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이 사진을 올리

기 전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겼

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기능도 포

함됐다. 이는 청소년이 AI의 답변을 받

아들이는 방식뿐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고려

한 조치다.  

부모나 보호자가 계정을 연결하면 이

용 환경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다. 정해

진 시간에 챗GPT 접속을 제한하는 ‘조

계정에는 청소년용 환경이 자동으로 활

성화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직접 보호 

기능을 찾아 켤 필요는 없다. 다만 연령 

추정이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정확히 판

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청소

년으로 잘못 분류됐다고 판단하면 연

령 확인 절차를 통해 보호 설정의 해제

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의 한 축은 학습 지원이다. 학생

이 문제의 답만 받아 적기보다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풀이를 이어갈 수 있도

록 학습 모드가 힌트, 단계별 안내, 후

속 질문과 이해도 확인을 제공한다. 숙

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학습 모드를 

제안할 수 있고, 퀴즈 등으로 익힌 내용

을 점검하는 기능도 마련됐다. 청소년 

본인이나 연결된 보호자는 일정 시간에 

시작하는 새 대화에 학습 모드를 적용

오픈AI가 청소년을 위한 ‘챗GPT 포 

틴스(ChatGPT for Teens)’를 출시하고, 

13~17세 이용자를 대상으로 순차 제공

하고 있다. 기존 챗GPT에 연령에 맞는 

보호 기능과 학습 도구를 더한 서비스

다. 청소년의 인공지능(AI) 사용이 일상

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학습의 이점은 

살리고 유해 콘텐츠 노출과 정서적 의

존 위험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오픈AI에 

따르면 서비스는 8월 18일부터 대상 계

정에 순차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과 계정

에 따라 일부 기능의 제공 시점은 다를 

수 있다.  

챗GPT 포 틴스는 별도의 청소년용 챗

봇이라기보다, 청소년으로 확인된 계정

에 맞춤 설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용자가 제공한 연령 정보, 확인된 나이 

또는 연령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13~17세 이용자에 맞춘 보호 기능 적용…부모의 이용 시간 설정도 가능

|    EDUCATION  |

오픈AI, 청소년용 ‘챗GPT 포 틴스’ 출시

학습 지원과 안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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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결하려는 장치에 가깝다.  

이번 출시의 배경에는 청소년의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현

실이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커

먼 센스 미디어가 2025년 발표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약 4명 중 

3명이 AI 동반자 서비스를 사용

한 경험이 있고, 약 절반은 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부는 인간관계나 심

각한 고민을 AI와의 대화로 대

신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했다. 

다만 이 수치는 챗GPT만의 이용

률이 아니라 여러 AI 동반자 서

비스에 관한 조사 결과다. 또한 

청소년 모두가 정서적 교류를 목

적으로 AI를 사용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AI가 공부를 도와주는 도구를 

넘어 고민을 털어놓는 대화 상대

가 될 때, 답변의 안전성은 더 중

요해진다. 청소년은 늦은 밤이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챗봇에 먼저 질문할 수 

있다. 이때 위험한 행동을 구체적

으로 안내하거나, AI가 실제 감

정을 지닌 상대인 듯한 인상을 

주는 답변은 취약한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돼 왔다. 

기존 챗GPT의 안전장치에 대

한 비판도 있었다. 시민단체 디

지털혐오대응센터(CCDH)는 지

난해 연구진이 13세 청소년을 가

장해 진행한 시험에서 자해, 섭식 

장애, 약물 사용 등과 관련한 유

해 답변이 생성됐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이 유해한 질문에 대한 답

변 1,200개를 분석한 결과, 53%

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이 단체의 집계다. 이는 연구진이 

설정한 시험 조건에서 나온 결과

로, 일반적인 청소년 대화 전체에

서 같은 비율로 문제가 발생한

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안전

장치가 우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챗GPT 포 틴스의 효과 역시 출

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

픈AI도 부모 통제 기능과 콘텐

츠 보호 장치가 완벽하지 않으

며, 의도적으로 우회를 시도하

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

한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 위험한 

답변을 얼마나 줄이는지, 잘못된 

연령 분류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위기 알림이 청소년의 안전과 사

생활을 얼마나 적절히 함께 보

호하는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용자의 접속 차단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는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서비

스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메타 측 

변호인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정신

건강 악화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전 

메타 안전 담당 엔지니어 아르투로 베하르는 

메타가 13세 미만 이용자 문제와 일부 신규 

서비스의 초기 안전 대책에 소극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적 성격이며, 메타의 

법적 책임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판단한다. 책임이 인정되면 벌금이나 서비스 

변경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최대 1조4,000억 

달러는 메타 측이 제시한 잠재적 벌금 추산

치로, 실제 부과액이나 확정된 청구액은 아니

다. 주 법무장관들은 약 2,000억 달러 수준을 

언급했다. 재판은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와 아담 모세리 인

스타그램 총괄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가 수익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을 미성년자가 오래 사용하도록 설계했다는 

미국 주정부들의 소송이 8월 18일 캘리포니

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29개 주가 참여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콜

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가 이번 재판

을 이끌고 있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

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설계하고 플

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29개 주는 메타가 아동의 개인정

보를 부적절하게 수집·이용해 연방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

으로, 법원이 아직 확정한 사실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 측은 첫 변론에서 메타

가 아동의 뇌가 온라인 자극에 반응하는 방

식을 연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 이메일에 

‘10대 이용 시간’이 목표로 언급됐다고 밝혔

다. 주정부들은 ‘좋아요’와 무한 스크롤 기능

의 폐지,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13세 미만 이

미국 29개 주 소송…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수집 놓고 재판

|    EDUCATION  |

메타, ‘아동 뇌 반응 연구해
이용 시간 늘렸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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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지은 기자

TJ  장학금(후원자:  박신순집사)
·  전은빈(BCIT, 의학실험과학)
·  전미라(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석사과정)
·  조한준(UBC Sauder 경영대학, 학부과정)
  삼성장학금( 밴쿠버삼성교회)
·  임예람(UBC,  통합과학학부과정)
·  석찬희(Northwest Baptist Seminary,  목회학박사

D.Min. 과정)
·  다네( Touch  Dane )( 캄 보디아Pannas as tr a 

University,  영어교육TESOL 전공)
어하우젯(Ahousaht) 원주민 선교지 특별 장학금 (익

명 후원)
· Derek Thomas · Louie Campbell ·  황요한 ( 각 

1,000불)

명에게 31회에 걸쳐 총 24만9,500달러를 지원했

다. 교회 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며 학업과 사역에 힘쓰는 청년들을 지속적으

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기탁 문의는 

samsungchurchscholarship@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번 장학금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은장학금(후원자:  이경복장로)
·  김민(UBC,  약학박사과정)
·  오인찬(UBC,  물리치료학석사과정)
·  이태현(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석사과정)
  영혜장학금(후원자:   김영중집사·  김혜자권사)
·  윤안나(Wheaton College,  심리학학부과정)
·  전요셉(Regent College,  신학석사과정)
·  노채은(UBC, Arts 학부과정)
  조이장학금(후원자:   조정종집사·  조은정권사)
·  이재이(UBC, 미생물학· 해양학학부과정)
·  권성찬(Regent College,  목회학석사M.Div. 과정)
·  마헌욱(Central Seminary,  목회학석사M.Div. 과정)

밴쿠버삼성교회(담임목사 최병욱)가 지난 9월 13일 

교회 본당에서 202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

생 15명에게 총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63명이 지원했으며, 장학위원회가 학업 성적

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신앙 및 봉사활동, 재정적 필

요 등을 심사한 뒤 당회의 추인을 거쳐 장학생을 선

발했다. 장학금은 경은·영혜·조이·TJ·삼성 등 다섯 개 

기금에서 마련됐다. 수여식 후에는 후원자와 장학생

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려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과거 삼성장학금을 받은 한 청년의 익명 기

부로 어하우젯(Ahousaht) 원주민 선교지 학생 3명에

게도 각각 1,000달러씩, 총 3,000달러의 특별 장학금

이 별도로 전달됐다.

밴쿠버삼성교회는 2009년 장학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원주민 및 선교지 학생을 포함한 242

밴쿠버삼성교회, 장학생 15명에 장학금 3만 달러 수여

어하우젯 원주민 선교지 학생 3명에게도 특별 장학금 전달

|    COMMUNIT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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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월세만 준비했다간 낭패”
   대학생 지갑 노리는 ‘숨은 지출’

교재·프로그램 구독료부터 보험·교통비까지
개학 후 청구서에 드러나는 대학생활의 실제 비용 확인해야

전에 신청 가능한 지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연방·

주정부 학생 보조금은 학생 지원 신청 과정에서 자격

을 심사하지만, 교내 장학금, 긴급 생활비 지원, 교내 

근로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금이라도 소득, 학업 과정, 거주 지

역, 재학 상태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다. 

지원금 공고를 읽을 때는 최대 지급액만 보지 말고 

신청 마감일과 지급 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9월에 당

장 필요한 교재비를 12월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충

당할 수는 없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학기 중간에 급히 찾기보다 개학 

초 학교의 재정 지원 페이지를 살펴보는 편이 유리하

다. 학생 대출과 보조금이 함께 승인됐다면 수령 방

법도 해당 주·준주 학생 지원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대출 부분의 처리 방식은 지원 제도와 학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조금만 받을 계획이라

면 지급 전에 안내를 읽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작은 생활비가 학기 후반에 큰 부담으로

통학 학생에게는 교통비가, 기숙사 학생에게는 세탁

비와 식사 플랜 추가 충전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

다. 동아리 활동비, 수업 자료 인쇄비, 겨울 의류, 추수

감사절이나 연말 귀향 교통비도 처음 작성한 예산에

는 빠지기 쉽다.

식비는 특히 한 달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

다. 장을 볼 시간이 부족한 주에는 외식이나 배달이 

늘고, 시험 기간에는 간편식과 카페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 식사 플랜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면 현재 남은 

잔액이 겨울 학기 말까지 충분한지 중간에 점검해야 

한다.

예산은 한 달치만 만든 뒤 그대로 8을 곱하기보다 

지출이 집중되는 달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실용적이

다. 9월의 교재·이사 비용, 1월의 새 학기 교재비, 연휴 

이동비처럼 시기가 뚜렷한 비용은 미리 적어둘 수 있

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할 여유 자금도 마련

해 두면 갑작스러운 비용을 신용카드에 의존할 가능

성을 낮출 수 있다.

대학 비용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균 통

계보다 본인의 실제 청구서를 보는 것이다. 학교 포

털의 학비 내역, 강의계획서, 주거 계약서, 학생 지원금 

결정서를 한곳에 모아보자. 꼭 내야 하는 돈과 선택

할 수 있는 지출, 납부 시기를 구분하면 현재 가진 돈

으로 어느 달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인다.

등록금과 월세는 대학생활의 가장 큰 지출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개학 초 한 번의 점검으로 작은 비용

을 미리 발견한다면, 학기 후반의 생활비 부족과 불

필요한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에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해되지 

않는 부과금이 있다면 학생회나 학교 재무 담당 부

서에 해당 항목의 용도와 면제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교재 한 권보다 부담스러운 온라인 접속 코드

교재비를 아끼려고 중고 책을 찾는 학생이 많지만, 

책을 구했다고 해서 비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

부 과목은 과제 제출이나 온라인 학습 자료 이용을 

위해 별도의 접속 코드를 요구한다. 코드를 이미 사

용한 중고 교재라면 새 코드를 다시 구매해야 할 수

도 있다.

전공 소프트웨어 구독료나 컴퓨터 관련 지출도 빠

뜨리기 쉽다. 프로그램이 학교 컴퓨터실에서 제공되는

지, 학생용 이용권이나 할인 가격이 있는지에 따라 실

제 부담이 달라진다.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구매 전에 

수업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값비

싼 기기를 먼저 산 뒤 해당 전공에서 쓰는 프로그램

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추가 비용이 생

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재는 강의계획서가 나온 뒤 구매해도 되는지 확인

하고, 도서관 지정 도서·전자책·대여 서비스·이전 판 사

용 가능 여부를 차례로 살펴볼 만하다. 다만 수업 첫 

주부터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배송 기간까지 고려

해야 한다. 절약을 위해 구매를 미루다가 과제 제출

에 차질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보험료와 통신비는 ‘자동 지출’부터 확인

학교에 따라 학생 건강·치과 보험료가 학비 청구서

에 함께 붙는다. 부모의 직장 보험 등 다른 보장을 이

미 받고 있다면 학교 보험의 면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학교마

다 다르므로, 개학 직후 학생회 또는 보험 운영 기관

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에게는 월세 외의 고정비도 

생긴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 세입자 보험, 전기요

금, 세탁비가 대표적이다. 광고에 나온 월세가 한 달 

주거비의 전부인지, 공과금과 인터넷 비용이 별도인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면 공용 물품과 공과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도 미리 정하는 편이 분쟁과 예상 밖 지출을 줄인다.

보험은 자동 가입 여부만큼 보장 범위도 살펴야 한

다. 학교 보험을 유지할 학생이라면 처방약이나 치과 

진료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알아두면 실제 의료비

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원금은 ‘알아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생활비 부족을 모두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해결하기 

신학기를 맞은 대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먼저 계산

하는 돈은 등록금과 월세다. 하지만 대학생활이 시

작되면 예산표에 적지 않았던 지출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강의에 필요한 온라인 접속 코드를 구매

하고, 실습 재료를 마련하고, 교통 패스를 충전하는 

식이다. 각각은 감당할 만한 금액으로 보여도 9월

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반복되면 생활비를 크게 압박

할 수 있다.

캐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6~2027학년도 

캐나다 국내 학부생의 평균 등록금은 연 8,021달러

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학교가 별도로 청구하는 의무 

부과금이나 학생 개인의 주거·식비까지 포함한 총생

활비가 아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전공과 수

강 과목, 통학 여부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은 달라

진다. 

문제는 얼마를 쓰느냐뿐 아니라 언제 돈이 필요하

냐에도 있다. 9월에는 학비와 교재비가 한꺼번에 나

가고, 학기 중에는 매달 교통비와 통신비가 쌓인다. 

겨울 학기가 시작되면 새 교재를 사야 할 수도 있다. 

생활비를 한 해 총액으로만 계산하고 지출 시기를 고

려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 신용카드로 비

용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특히 학생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지급 결정서의 무상 

보조금과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구분해 읽어야 한

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026년 8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학업 기간에 적용되는 OSAP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 

다만 원문에 등장한 ‘보조금 최대 25%’라는 수치를 

모든 연방·주정부 지원금에 일괄 적용되는 비율로 받

아들여서는 안 된다. 학생별 지원 구성은 자격과 심

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받을 금액과 나중

에 갚아야 할 금액을 본인의 지원 결정서에서 확인하

는 것이 정확하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무엇이 더 붙나

대학은 등록금 외에도 학생회비, 체육·레크리에이션 

시설비, 보건 서비스비 등 여러 의무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대표 등록금 안내만 보고 예산을 짰

다면 실제 납부 고지서의 합계가 예상보다 높게 느껴

질 수 있다. 캐나다통계청 역시 등록금과 추가 의무 

부과금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한다. 

전공에 따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미술·디자인 전

공의 재료비, 과학 계열의 실습 준비물, 현장 학습에 

드는 교통비, 코옵 과정의 관련 수수료 등은 학생마

다 차이가 크다. 필수 과목에 붙는 비용이라면 사실

상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학기 초 학교 포털에서 ‘등록금’ 한 줄만 확인하지 

말고 전체 청구 내역과 납부 기한을 살펴야 한다. 가

을·겨울 학기에 각각 무엇을 내는지 적어두면 한꺼번

글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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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집요강은 GKS 공식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관련 

내용은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안

내 페이지에 나와 있다. 문의는 주토론

토총영사관 캐나다한국교육원(이메일 

kecca@korea.kr, 전화 416-920-3809 

내선 242)으로 하면 된다.

티유 협약 가입국이 됐다. 이에 따라 캐

나다 정부가 발행한 서류와 캐나다 공

증인이 공증한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아

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고등

학교 학적서류는 기존 방식으로 영사확

인을 받은 서류도 인정된다.

대학과 학과 정보, 제출서류 등 자세

직접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선발은 추

천기관인 재외공관의 1차 심사와 국립

국제교육원의 2차 심사를 거쳐 진행된

다. 공관전형 지원자는 이후 대학별 3차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자로 확정된

다.

일반전형 지원자는 A유형과 B유형 대

학 가운데 최대 3개 대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B유형 대학을 한 곳 이

상 포함해야 한다. 같은 대학의 서로 다

른 학과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특정 대학에 지원자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3차 대학 심사에서 지원한 모든 대

학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대학 선택

에 주의해야 한다. 지원 전공 역시 학업

계획과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

정해야 하며, 최종 합격 후 다른 전공계

열로 옮기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

원이 해외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간 교육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27년

도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

학생(GKS)’을 선발한다. 

캐나다 지역 모집 인원은 총 2명으로, 

일반전형 1명과 재외동포전형 1명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1년 동안 한국어 연수

를 받은 뒤 4~6년 과정의 학사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지원자는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마

감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뒤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대학이 포트폴리오 등 국립국제교육원

의 공통 제출서류 이외의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에는 지원자가 해당 대학에 

2027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모집

캐나다 일반전형 1명·재외동포전형 1명…9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글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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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과 식

사 관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

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선단체 등록번

호 승인을 계기로 노인회의 지역사회 활

동이 한인 시니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

과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밴쿠버한인노인회는 매 달 건강세미나

와 독거노인 돌봄, 장례절차 도움 등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종래 한의사 박왕서 강사

는 것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일상에

서 이어가는 것이 중

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생활 교육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

와 과일을 고르게 먹

는 방법이 소개됐다. 

노 한의사는 빨강, 

주황·노랑, 초록, 보

라·파랑, 흰색 식품의 예를 제시하며 식

단에 여러 종류의 식품을 포함할 것을 

권했다.

2부에서는 박왕서(전 캐나다 공무원) 

씨가 10월 17일과 24일에 실시되는 시의

원 선거과 보궐 선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에 살면서 투표에 꼭 참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택운 회장은 “이번 건강교육을 통해 

시니어들이 자신의 생활습관을 돌아보

강사로 나선 노종래 (미소드림 한의

원) 원장은 걷기 운동과 함께 근력을 유

지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는 걷기를 생활 속에 꾸준히 포함하되, 

근력과 균형을 기르는 활동도 함께 실

천할 것을 제안했다. 빠르게 걷기와 식

후 걷기, 한발서기, 일자걷기 등이 참석

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운동 사례로 

소개됐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구체적

인 방법도 제시됐다. 노 한의사는 식사 

후 걷는 시간을 마련하고, 일주일에 여

러 차례 근력운동과 균형운동을 실천을 

권장했다. 이어 운동을 한 번에 많이 하

밴쿠버한인노인회(Vancouver Korean 

Senior Society회장 정택운)는 9월 23일 

오전10시 한인신협 (코퀴틀람) 컨퍼런스

룸에서 한인 노인을 위한 건강교육 프

로그램 ‘건강한 오늘, 행복한 내일’을 개

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회의 자선단체 등록

번호 승인을 계기로 지역사회 봉사 활

동을 넓혀가는 가운데 마련됐다. 노인

회는 한인 시니어들이 한국어로 건강 정

보를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

했다.

밴쿠버한인노인회, 자선단체 등록번호
승인 계기로 건강교육 확대
‘건강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개최…한인 시니어의 생활 속 건강관리 지원

글 사진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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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발견 장소와 웹사이트 주소 등의 정

보를 신고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확

인하는 1차 절차를 거친 뒤, 실제 위조나 상

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

효성 검토를 받는다. 유효한 제보로 확인되

면 해당 기업에 신속하게 통보되며, 필요할 

경우 판매 차단과 현지 법률 대응 등 후속 

조치도 지원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신고가 해

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

거나 인터넷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

터’를 검색하면 된다. K-브랜드 보호 포털

(www.ip-navi.or.kr/kbrands/angel.do)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과 K-브랜드 도용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

는다.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

해하는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

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운영한

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한국 브랜드의 상호나 

간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비롯해 

매장 인테리어와 운영 방식 등을 모방한 매

장, 가짜 화장품·의류·생활용품 등 위조상

품,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에서 

발견되는 의심 사례 등이다.

신고 절차도 간단하다. 해외 매장이나 온

라인 사이트, SNS 등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

하면 관련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

해외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신고하세요

특허청, 위조상품·상호 도용 등 신고센터 운영
사진과 위치정보로 간편 접수

글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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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들이 여름휴가를 떠났다

 

자리다툼을 하던 신발들도

주인에게 끌려

현관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여행 가방에

밥 냄새와 빨래와

몇 가지 의무를

슬쩍 밀어 넣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식탁 위의 고요는

먼지를 핥으며 자라고

 

한낮의 햇살이

소파 위에서

게으른 고양이처럼 몸을 늘인다

 

내 안에 방 하나 비워진 오후

문득

한 채의 빈집이 되고 싶다

 

햇살이 푸르게 자라고 

바람의 메아리가

머물다 가는 집.

 

 

-림(20260712)

휴가
임 현 숙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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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총연, 캘거리·몬트리올서 
‘2026 멘토링 컨퍼런스’ 개최

나다 직장문화 적응, 전문 분야 진출 

등에 관해 멘토에게 직접 질문하고 조

언을 들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점심도 

제공됐다.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와 멘

토링 다이아몬드는 이번 행사를 시작

으로 주요 도시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밴쿠

버와 토론토에서도 컨퍼런스를 열어 

더 많은 한인 차세대가 각 분야 전문가

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의 한인 청년들

과 전문직 선배들을 연결하고, 선배 

세대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교

류의 장이 됐다.

캐나 다 한 인 회 총연합회(회장 이석

로)와 멘토링 다이아몬드가 캘거리

와 몬트리올에서 한인 차세대를 위한 

‘2026 멘토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행사

에는 캐나다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는 전문 멘토 40명이 참여했다. 멘

토들은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고 각자

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얻은 경험

과 지식을 후배들과 나눴다.

전체 강연에 이어 진로와 관심 분야별 

소그룹 세션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대학 전공과 진로 선택, 취업 준비, 캐

이광석 총영사, 
코퀴틀람 교육청 방문
한인 학생 지원 당부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환경

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

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

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인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 발전

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광석 주밴쿠버총영사는 9

월 10일 코퀴틀람 교육청

(SD43)을 방문해 나딘 탐벨

리니(Nadine Tambellini) 

교 육 감 과  스 티 븐  위 핀

(Stephen Whiffin) 국제교

육 담당관을 면담했다. 

이 총영사는 이날 코퀴틀람 

교육구에서 공부하는 한인 


